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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예비창업가의 학습된 무력감, 회복탄력성, 기업가정신 및 창업효능감의 인관관계를 규명하였다. 특히,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효

능감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의 다중매개역할을 검증하였다. 

경기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의 대학생 154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창업가의 회복탄력성은 기업가정신

과 창업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예비창업가들의 학습된 무력감은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셋

째, 예비창업가의 회복탄력성은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였다. 넷째, 예비창업가의 기업가정신은 학습된 무력

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은 다중 매

개역할을 하였다. 즉, 예비창업가들이 지각하는 높은 학습된 무력감은 대학생들의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을 거쳐 결국 창업효능감을 감소

시킨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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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World Bank에 의하면, 국내 창업환경은 창업에 대한 지속적

인 투자로 2009년 53위에서 2017년 9위로 꾸준한 상승을 이

어가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2018). 그러나 창업

기업의 생존률을 보면, 창업기업(2016년 기준)의 1년 후 생존

률이 65.3%인데 비해, 3년 차에는 41.5%, 5년 차에는 28.5%
로 시간이 갈수록 창업기업의 생존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

으며, OECD 주요국의 평균 생존률(40.9%)과 비교해 매우 낮

은 수치이다(중소벤처기업부, 2019). 
또한 창업 후 7년이 안된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중소벤처기업부, 2018), 창업 시 가장 큰 장애요인은 ‘창
업자금 확보(67.4%)’ 다음으로 ‘창업실패 및 재기에 대한 두

려움(27.4%)’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창업가들은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높고, 실제로도 창업기업의 생존률이 낮기 때

문에,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창업효능감을 높여 창

업성공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창업가들은 창업과정에서 실패를 반복할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여, 사업실패의 원인을 외부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화되는(Rogoff et al., 2004; Ucbasaran et al., 
2009; 이종선·김나미, 2019) 등 창업효능감이 감소하게 된다. 
창업은 불확실성이나 위험성이 높아 실패확률이 높은 과정으

로 창업가들은 창업과정에서 자주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된다. 
결국 지속적인 실패를 경험하는 창업가는 쉽게 낙담하게 되

며, 이는 학습된 무력감으로 연계되어 기업가정신이나 창업

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왕뢰·정수진, 2018). 
이처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실패경험으로 자신감이 결여되

어 사람들이 무기력한 심리상태에 놓이는 것을 ‘학습된 무력

감(learned helplessness, Seligman & Maier, 1967)’이라 하며, 이

러한 경향은 창업가들의 향후 창업과정에서 패배의식이나 무

기력한 상태를 직면하게 하여 창업을 어렵게 한다. 예비창업

자인 대학생 역시 모의 창업경진대회나 창업아이디어의 사업

화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국내 교육특성상 대입고

사 등 각종 시험에서 서열경쟁에 따른 실패상황에서 학습된 

무력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들

이 지각하는 학습된 무력감이 창업 준비과정에서 회복탄력성, 
기업가정신 및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다중 인과관계를 규명하

여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한 방

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또는 정서적 변

인의 중요성이 강조(Ajzen, 1991)됨에도 불구하고, 창업연구에

서 창업자들의 인지적 및 정서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

으로 소홀하다. 예를 들어, 회복탄력성은 불확실하고 모호한 

창업환경에 새로운 창업기회를 창출하고, 창업기회에 도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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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창업성공의 핵심요소(Shane & Venkataraman, 2000; 
Zbierowski, 2015)로 대학생들의 창업성공을 지원하는 회복탄

력성 등 인지적 요인의 연구가 필요하다(Darmanto & Yuliari, 
2018). 즉, 선행연구(예: Ayala & Manzano, 2014; Bullough et 
al., 2014)에서 창업성공의 핵심변인으로 회복탄력성의 중요성

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창업연구에서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 소홀하다는 것이다. 이에 긍정적인 인지

적 변인인 회복탄력성이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에 주는 효

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창업경험이 창업자들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는 주장(Uy et al., 2013; Zbierowski, 2015)에도 불구하고, 국내 

창업환경에서는 ‘한 번의 창업실패는 낙오자’라는 인식이 강

해 창업실패를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여 창업성공으로 이어지

는 확률은 매우 어렵다. 특히, 국내 학업환경에서 대학생들은 

많은 경쟁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자신이 직면한 환경을 통

제할 수 없는 무력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무력감은 학

생들의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을 약화시키게 된다(Schepman & 
Richmond,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연구에서 예비창

업자들의 학습된 무력감이 창업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Boudreaux et al., 2019; 
Farashah, 2015)들은 창업가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연구에 한정되

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가 지각하는 학습된 

무력감이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이 주는 영향을 규명하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효능감의 

부정적인 관계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한다. 사

회인지이론에서는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하는 과정에

서 환경과 인지적 변인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환경에 대한 인식이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인지적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Newman et al.(2019)은 

사회인지이론에 기반하여 창업효능감의 원인과 결과를 밝히

고 있다. 예를 들어, 창업효능감과 창업성과의 관계에서 창업

의도와 창업자의 감정 및 인지적 상태의 매개역할을 주장하

였다, 그러나 창업효능감의 원인(예: 경험, 교육 및 훈련, 위

험추구 등 개인차)이 창업효능감으로 연계되는 메커니즘은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

효능감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의 다중매개역할

을 규명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학습된 무력감(learned helplessness)

Seligman과 동료(예: Maier & Seligman, 1976; Overmier & 
Seligman, 1967; Seligman & Maier, 1967)들은 동물실험에서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지속적인 스트레스 경험이 실제 

스트레스를 회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회피하지 않는 무기

력을 학습하게 된다고 하면서 ‘학습된 무력감’을 주장하였다. 
Abramson et al.(1978)은 이러한 개념을 인간으로 확장하여 학

습된 무력감을 재정의하였다. 
Miller(1984)는 학습된 무력감을 경험한 사람들은 불쾌한 상

황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쾌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충격이나 스트레스 등 극한상황에서의 경험으로 자

신감이 결여되고, 자신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학습

하게 된다(Peterson & Park, 1998). 학습된 무력감(Seligman, 
1975)은 “인간이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자신이 직면한 환경을 스

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

한다(김영미, 2012). 특히, Peterson et al.(1993)은 학습된 무력

감이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지패턴을 야기함으로써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다고 판단하게 하여 스

스로의 노력을 포기하게 만든다고 하였다(왕뢰·정수진, 2018).
국내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도 학습된 무력

감은 학생들의 자신감과 성취감을 낮추고, 학생들을 둘러 싼 

환경에 대한 능동성을 줄여 통제력을 감소시키거나, 스트레

스, 불안 및 우울 등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놓이게 한다고 하

였다(Maslach et al., 2001). 즉, 학생들이 반복적인 실패 경험

으로 인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노출된 경우, 학생

들의 학습 동기나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아

영, 2002; 박경환, 2008). 
학습된 무력감은 내적 무력감과 외적 무력감으로 구분할 수 

있다(Abramson et al., 1978). 내적 무력감(internal helplessness)
은 무기력한 상황에 직면한 개인의 특성에서 발생하게 된다. 
내적 무력감은 낮은 유능감(self-esteem)과 관련된다. 이에 반

해, 외적 무력감(external helplessness)은 회피할 수 없거나 해

결할 수 없는 환경 그 자체이다. 학생들에게는 사회 및 학교 

환경 등 환경적 요인이 중요한 외적 무력감으로 작용된다(최
정·현은민, 2018). 
결론적으로 학습된 무력감은 극복하기 어려운 역경에서 무

기력한 반응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은 기대와 성취에 대한 목

표의식이 저하되고, 이러한 부정적 반응은 사람들의 동기, 인

지 및 정서적 측면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된다(박성희․김
희화, 2008). 예를 들어, Maatta et al.(2007)는 학습된 무력감이 

높은 집단(청소년)에서 우울증이 높게 나타나고, 참여도 역시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습된 무력감에 노출된 대

학생들은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기업가정신 고취나 창업과정

에서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박경환, 2008).

2.2 기업가정신

Schumpeter(1934)가 기업가를 혁신가와 동일시하며, 경영혁

신을 이끌어내는 동기유발 요인으로 기업가정신을 강조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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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기업가정신의 정의는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

시되고 있다. 기업가정신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예: 
Drucker, 1985; Shane, 2012; Stevenson, 1983)들은 기업가정신

의 핵심요인으로 위험감수성, 혁신성, 책임감, 진취성 및 자

율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Miller, 1983; 남정민 외, 2014). 즉, 
기업가정신은 기업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기회

를 추구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의 영향요인으로 선행연구들은 크게 개인특성, 

환경특성, 조직특성으로 구분하여 연구하고 있다(박재춘․.김주

섭, 2019). 영향요인 중 조직 및 환경특성은 외부요인으로 창

업에 도전하는 개인들이 통제가 힘든 변인인 반면, 창업가 

개인의 인지적 능력은 학습이나 경험으로 조절이 가능한 변

인이다(최종열․정해주,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

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인지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

를 들어, Rauch & Frese(2007)는 메타분석에서 일반적 자기효

능감, 위험감수성, 진취성, 성취욕구, 자율성 등 개인의 심리

적 특성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2.3 회복탄력성

사람들은 실패상황에 노출 된 후, 자신의 감정적 및 행동적 

반응에 따라 무기력하거나 실패에 보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으

로 반응할 수 있다(Kim & Clifford, 1988). 즉, 실패를 경험한 

창업가는 실패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재창업을 위한 역량이 필요하며, 이러한 역량으로 ‘회복탄력

성(resilience)’이 강조되고 있다(김수연 외, 2019).
회복탄력성은 위험상황이나 어려운 역경을 경험할 경우, 이

러한 상황을 빠르게 회복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심

리적 역량을 의미한다(Werner & Smich, 1992). Luthans(2002)
는 회복탄력성을 사람들이 경험하는 역경, 실패, 갈등 또는 

긍정적 사건이나 진보, 증가된 책임감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즉, 회복탄력성은 사람들이 직면

한 힘든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심리적 기제이며

(Waxman et al., 2003), 학습 및 개발 가능하며, 지원가능한 특

질이다(Goodall & Johnston-Wilder, 2015).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신속한 의

사결정을 해야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실패를 경험하

게 된다. 이러한 실패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기제로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강조되고 있다(예: Youssef 
& Luthans, 2005; 김수연 외, 2019). 예를 들어,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 인식이 높고, 자신감이나 자기효능감이 뛰

어나기 때문에(Ryff & Singer, 2003), 좌절과 실패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으므로(Reivich & Shatte, 
2002), 기업가정신 및 창업효능감과 높은 관련이 있다. 특히, 
회복탄력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확실한 환경에서 다양

한 변인들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Dyer & McGuinness, 1996). 
결론적으로 예비창업자들은 실패를 제어할 수 있는 통제력

이 부재할 경우, 긍정적 결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유도

할 수 없는 부정적인 동기부여에 노출되게 된다(Frese & Fay, 
2001). 환경을 통제할 수 없는 낮은 통제력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에 관심이 낮기 때문에(George & Jones, 
2001), 예비창업자들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

하다 하겠다.    

2.4 창업효능감

창업효능감은 Bandura(1977)의 사회적 학습이론의 핵심개념

인 자기효능감에서 확장된 개념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

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이나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

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Bandura, 1977). 사람들은 객관적인 능

력보다는 인지적 능력(예: 자기효능감)에 의해 동기부여 되고, 
결국 사람들의 행동이나 정서적 상태에 영향을 주게 된다

(Markham et al., 2002; Wilson et al., 2007). 
몇몇 선행연구(Gartner, 1988; Kasouf et al., 2015)들은 창업가

의 특질이 창업성공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지

적 능력(예: 창업효능감)의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

였다(박재춘·김주섭, 2019). 즉, 효능감은  기회인식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비)창업가들의 창업의도의 파악하

는 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Barbosa et al., 2007; Scherer 
et al., 1989; Wang et al., 2002). 특히, Boyd & Vozikis(1994)는 

인지된 행동 통제력이 창업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행동

통제력을 대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창업효능감을 강조하였다

(박재환․최민정, 2016). 
창업효능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SE)은 창업과정에서 

필요한 창업가의 다양한 역할과 주어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을 의미한다(Chen et al., 1998; 
Hisrich et al., 2013). 창업효능감은 창업 과정에서 경험과 학

습으로 개발되며(Barbosa et al., 2007), Sedlan-Konig(2016)은 

창업효능감이 예비창업가들의 창업활동이나 목표선택, 창업

성과 등에 영향을 주며(Zhao et al., 2005), 예비창업가들의 위

험추구행동을 자극하여 실제 창업에 대한 기회 인식을 자극

한다(Krueger & Dickson, 1994)고 하였다. 
결국, 창업효능감은 실제 창업을 위한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실제 창업행동을 유도하는 창업의

도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예비창업가들의 창업효능

감 등 인지적 능력에 따라 창업의도와 창업을 지속하고자 하

는 의지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실제 창업의 성공이나 성장에

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박일주, 2019). 
창업효능감의 영향요인으로는 크게 창업자 개인특성, 업무 

및 조직특성, 환경적 변인으로 구분된다. 먼저, 환경적 변인

으로 창업관련 사회적 지원, 문화나 제도, 환경의 역동성 등

이며, 업무 및 조직특성은 의사결정과정, 마케팅 역량, 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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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창업지원 및 교육 등이다. 개인 특성으로는 창업 및 업무

경험, 위험추구성향, 열정, 성취요구 등이 제기되고 있다

(Newman et al., 2019). 

Ⅲ. 연구가설 설정

3.1 기업가정신 및 창업효능감의 영향요인:

학습된 무력감과 회복탄력성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Bandura, 1997)에 근거하

고 있다. 사회인지이론에서는 인간 행동의 개발을 위한 사회

적 학습에서 사회적 맥락의 역할과 행동의 관찰과 모방의 상

호작용을 강조하였다. 즉, 창업성공은 성취경험, 대리학습, 사

회적 설득 및 정서적 상태를 통해 개발되기 때문에, (예비)창
업자들의 학습, 업무 및 창업경험, 인지적 능력, 문화 등은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주게 된다(Newman et al., 
2019). 
특히, Shane et al.(2003)은 창업효능감의 영향요인으로 거시

적 차원뿐만 아니라 미시적 차원의 개인변인 연구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으며, Rutherford & Holt(2007)는 개인수준모델에

서 프로세스 및 맥락과 더불어 개인특성이 기업가정신에 영

양을 준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효능감 및 기업

가정신에 대한 국내외 연구에서 개인특성에 대한 연구가 부

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효능감과 기업

가정신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 요인(회복탄력성)과 부정적 요

인(학습된 무력감)을 동시에 규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은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영향요인 중 업무

경험(성공 및 실패 창업경험)과 개인특성의 차이점(위험추구 

선호 성향, 인지적 능력, 창업자의 열정 및 퍼스낼러티 등)이 

실증되고 있다(Newman et al., 2019; Rutherford & Holt, 2007). 
예를 들어, Zhao et al.(2005)와 Lee et al.(2016)은 창업경험이 

창업자의 성취경험이나 대리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효

능감을 높인다고 하였다. Zhao et al.(2005)과 Zhang & 
Cain(2017)은 대학생들의 위험추구 선호 성향이 창업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Murnieks et al.(2014)은 대학생들의 창

업가적 열정이 창업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기업가정신의 영향요인 연구에서도 Birley & Westhead(2004)

는 핵심적인 영향요인이 창업가의 자율성이라고 하였으며, 
Ziyae et al.(2015)은 회복탄력성이 기업가정신과 유사한 혁신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특히, Rauch & 
Frese(2007)는 메타분석에서 자율성, 일반적 자기효능감, 진취

성,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등 심리적 특성이 기업가정신에 영

향을, Zbierowski(2015) 역시 자기효능감 등 긍정심리자본이 

기업가정신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사회인지이론과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회복탄력성은 

불확실하고 모호한 창업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창업기회를 

창출하여 창업성공을 이끄는 핵심요소이다(Ayala & Manzano, 
2014). 즉, 회복탄력성이 높은 예비창업가들은 불확실한 창업

환경을 극복하고자 더 열심히 창업 준비를 하고, 자신의 실

패를 학습의 기회를 삼아 새로운 창업기회를 창출하고자 지

속적으로 노력하는 경향을 보인다(Cooper et al., 2004). 따라

서 회복탄력성은 힘든 창업환경을 인내하고 위험을 추구하는 

기업가정신이나 창업효능감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에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회복탄력성은 예비창업가의 창업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회복탄력성은 예비창업가의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을 개발하기 위한 긍

정적인 변인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해왔으나, 창업가들의 창

업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즉, 창업성과에 부정적 동기부여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정적 감정이나 능력(예: 갈등, 소외감, 무력감 등)
을 간과한 채, 긍정적인 감정에만 초점을 둔 한계를 보이고 

있다(Reeve, 2009; Wiklund et al., 2019). 
창업 준비과정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대학생들이 쉽게 

경력선택에서 창업을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즉, 실

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결정 과정에서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효능감이나 기업가정신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게 된다

(Boudreaux et al., 2019). 특히, 국내 대학생들은 대학입시, 대

학 학점의 상대평가 등 순위경쟁 속에서 반복되는 좌절감을 

지각하게 되고, 이는 학생들의 자신감을 결여시키거나 현실

을 도피하게 하는 무기력한 상황에 놓이게 한다. 이러한 무

력감은 실제 대학생들의 자기조절적 수단(Bandura, 1997)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국내외 연구에서 창업효능감 및 기업가정신에 대한 학습된 

무력감 효과의 직접적인 연구는 없지만, 창업가들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학습된 

무력감의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기업가정신의 지속성, 창업의도 및 창업초기단계에

서 성공에 대한 기대를 낮춤으로써 창업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Arenius & Minniti 2005, Morales-Gualdron & 
Roig, 2005). 또한 Shinnar et al.(2014)은 미국, 중국 등 국제비

교연구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도에 부정적인 영향

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효능감

(Farashah, 2015)과 기업가정신(Boudreaux et al., 2019)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Schepman & Richmond(2003)는 구성

원들이 지각한 학습된 무력감이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김수진 외(2016)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박경환(2008)은 

대학생들의 학습된 무력감이 학업성취도와 직무성과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특히, 박일주(2019)는 국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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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OECD 27개국과 우리나라의 사내기업가 모두 실패

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

였다. 
결론적으로 사회인지이론에서는 과거의 성공경험 또는 실패

경험이 사람들의 인지적 역량이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

였다(Bandura, 1997). 예를 들어, 자기역량에 대한 의심은 자

신의 신념을 감소시키고 결국 자신의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

을 주게 된다(Bandura & Jourden, 1991; Wood & Bandura, 
1989). 이는 과거의 실패경험으로 인한 학습된 무력감이 창업

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을 줄이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실증연구(예: Rauch & Frese, 2007; Schepman & 
Richmond, 200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학습된 무력감은 예비창업가의 창업효능감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4: 학습된 무력감은 예비창업가의 기업가정신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3.2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

서 기업가정신과 회복탄력성의 다중매개

사회인지이론에서는 사람들의 행동이 개인이 직면한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면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4가지 변인(성취경험, 대리학습, 
사회적 설득, 정서적 상태)이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반복

적인 실패로 인한 학습된 무력감은 사람들의 긍정적인 인지

패턴을 약화시킴으로써 사람들의 열정을 포기하게 만든다

(Peterson et al., 1993). 즉, 학습된 무력감은 예비창업자들의 

인지 및 정서적 상태를 거쳐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학습된 무력감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심리적 메커니

즘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먼저, 학습된 무력감, 회복탄력성 및 창업효능감의 인과관계

를 규명하고자 한다. 창업가들은 창업과정에서 창업경험을 

통해, 활기와 행복한 시기와 더불어 스트레스와 자원의 고갈

의 시기가 반복되는 감정적 롤러코스터를 경험하게 된다

(Wiklund et al., 2019). 대학생 역시 학창시절에 경험한 반복

된 실패로 인한 학습된 무력감 지각은 예비창업가들의 업무

수행이나 창업 과정에서도 자율성, 자신감 및 소속감 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내재적 동기부여가 감소되게 된다(왕뢰·정
수진, 2018). 이에 Monllor & Murphy(2017)은 창업의도에 대

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변인으

로 회복탄력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Peterson et al.(1993)은 학

습된 무력감을 경험한 구성원들은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부

족하기 때문에, 도전적인 업무를 기피하게 되고, 결국 내재적 

동기부여 수준(예: 일반적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이 감소하

게 되며, 이는 결국 창업효능감의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사회인지이론에 따르면, 부정적인 과거 경험이 대학

생들의 성취경험이나 정서적 상태(예: 회복탄력성)를 감소시

켜 창업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최근 창업연구에서 긍정심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

하고, 긍정심리(예: 회복탄력성)가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거나 파편화되어있다(Zbierowski,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긍

정심리 변인 중 하나인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즉, 예비창업가들이 지각하는 학습된 무력감은 대학생

들의 좌절과 실패를 극복하는 능력을 감소시켜 결국 창업효

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였다.

가설 5: 예비창업가의 회복탄력성은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

효능감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둘째,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기업가정신

의 매개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기업가정신과 창업효

능감의 인과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가정신과 창업

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두 변인간의 일관된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몇몇 실증연구는 창업효능

감 → 기업가정신의 인과관계를 실증(예: 양준환, 2015)하고 

있지만, 또 다른 실증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 → 창업효능감

의 인과관계가 실증(예: Maritz, & Brown, 2013; Shinnar et al., 
2014)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위험추구행동, 인지적 스타일 및 개인 성격 

등을 창업효능감의 선행변인으로 주장하였다(Newman et al., 
2019). 예를 들어, Zhao et al.(2005)과 Zhang & Cain(2017)은 

기업가정신의 핵심변인 중 하나인 위험추구행동이 창업효능

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실증하였다. 또한 Biraglia & 
Kadile(2017)과 Murnieks et al.(2014)은 기업가정신과 유사한 

창업가의 열정이 창업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

다. 특히, Dalborg & Wincent(2015)는 창업 경력을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에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

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을 창업효능감의 

선행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업가정신의 선행연구들은 창업가들

의 내재적 동기부여, 자율성, 긍정적 가치 및 마음상태 등을 

영향요인으로 주장하였다(Zbierowski, 2015). 예를 들어, 긍정

적 사고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

(Rosenthal, 1993)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긍정적 사고는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여 창업효능감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반대로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학습된 무력감)은 대학생

들의 기업가정신을 거쳐 창업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왕뢰·정수진(2018)은 구성원들의 내재적 동

기가 학습된 무력감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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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예비창업가의 기업가정신은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

효능감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예비창업가들의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회

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의 직렬다중 매개모형에서는 매개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선행연

구(예: Rauch & Frese, 2007; Zbierowski, 2015; Ziyae et al., 
2015)들은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가들의 심리적 특질(예: 회복

탄력성)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특히, 
Zbierowski(2015)는 회복탄력성이 창업과정에서의 스트레스나 

높은 직무요구(job demand)에 대한 인내와 적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창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여 기업가정신을 

높인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예비창업가들이 지각하는 학습된 무

력감은 대학생들의 회복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기업

가정신이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대학생들의 창

업효능감은 학습된 무력감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회복탄력

성을 거쳐 기업가정신을 줄여 창업효능감이 감소된다는 것이

다. 이에 다음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7: 예비창업가의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

에서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은 직렬다중 매개역

할을 할 것이다.
 

Ⅳ. 실증결과분석

4.1 표본의 설정

본 연구의 표본은 경기도에 소재한 D대의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하였다. D대학교는 교육부의 LINC+사업과 중소벤처기업

부의 창업선도대학 등에 선정되어 다양한 창업지원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예비창업자인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

효능감을 규명하기에 적절한 표본으로 사료된다. 
설문지의 배포와 회수는 D대의 창업수업과 비창업 교과목

을 담당하는 강사 및 교수 분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

으로 설명하고, 해당 교과목의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설문지를 학생들이 작성한 후에 직

접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158부의 설문지가 회수(회수율 79.0%)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이나 누락 데이터가 있는 4부를 제외한 총 

154명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4.2 기초통계량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 중 남학생은 72명(46.8%), 여학생은 

82명(53.2%)이었다. 대학생들의 학년은 2학년 이하 44명
(28.6%), 3학년 49명(31.8%), 4학년이 61명(39.6%)이었다. 학생

들의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이 112명(72.7%), 자연공학계열이 

42명(27.3%)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에서 정규과정으로 개

설한 창업관련 수업을 수강한 학생은 108명(70.6%)이었다. 

4.3 변수측정

학습된 무력감은 손낙주(1997)가 개발한 측정도구 중 통제

력 결여 항목을 제외한 24개 설문항목을 리커트의 4점 척도

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손낙주(1997)의 연구대상(아동)
과 달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 분산 값이 1.451에 불과

한 통제력 결여 하위차원을 제외하고, 3개 하위차원(지속성 

결여, 수동성, 자신감 결여)을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의 예로

는 ‘한 가지 일에 정신을 기울이는 정도(지속성 결여)’, ‘무엇

이든지 잘하는 정도(수동성)’, ‘수줍어하는 정도(자신감 결여)’
등이다. 
창업효능감은 Wilson et al.(2007)의 창업효능감 척도를 사용

한 김미숙․김영국(2012)의 측정도구 5개 설문항목을 Likert 5
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항목의 예로는 ‘창업과정의 어려

운 문제를 잘 극복할 자신감 정도’, ‘창업과정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정도’등이다.
회복탄력성은 Luthans et al.(2007)을 번역한 김강훈 외(2012)

의 긍정심리자본 설문문항 중 회복탄력성에 해당되는 6개 항

목을 대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Likert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항목 예로는 ‘여러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정

도’,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정

도’등이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은 Miller(1983)와 Zahra(1991)가 제시

한 혁신성, 위험추구, 진취성의 3가지 차원을 사용한 윤남수

(2012)의 측정도구(9개 문항)를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항목 예로는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진취성 정도’,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 정도’ 등이다.  

4.4 신뢰도와 타당성분석

4.4.1 신뢰도분석

신뢰도는 내적 일치성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Cronbach’ a값
을 사용하였다. 신뢰도분석 결과<표 1>, 대학생들의 학습된 

무력감의 하위차원인 지속성 결여, 자신감 결여, 수동성의 신

뢰도는 각각 .887, .874, .811이었다. 또한 창업효능감, 회복탄

력성 및 기업가정신의 신뢰도계수는 각각 .839, .749, .857으
로 사회학에서 요구되는 신뢰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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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신뢰도 분석결과

변수 항목수 α계수

학습된
무력감

지속성결여 8 .887

자신감결여 7 .874

수동성 4 .811

창업효능감 5 .839

회복탄력성 4 .749

기업가정신 7 .857

<표 2> 요인분석 결과

구 분
요 인

1 2 3 4 5 6

지속성
결여

help12 .743 .192 -.126 -.010 -.209 -.096

help20 .453 .410 -.411 -.079 .133 -.113

help24 .687 .188 -.011 -.040 .177 -.084

help25 .637 .256 -.098 -.218 .378 -.022

help28 .701 .165 -.203 -.170 .329 .066

help30 .765 .157 -.076 .005 .009 -.218

help31 .578 .184 -.322 -.179 .192 -.149

help32 .719 .155 -.119 -.021 .224 -.219

자신감
결여

help2 .301 .669 -.162 -.122 -.113 -.201

help4 .076 .805 -.095 -.156 .212 -.106

help6 .190 .751 -.156 -.152 .212 -.011

help11 .033 .720 -.025 -.137 .286 -.229

help13 .360 .566 .158 -.178 -.023 -.144

help21 .286 .700 -.100 .074 .104 -.174

help27 .341 .577 -.303 .035 .195 .085

수동성

help5 .174 .401 -.134 -.281 .450 -.177

help22 .145 .195 -.343 -.084 .659 -.200

help23 .168 .180 -.026 -.039 .808 -.097

help29 .436 .114 -.199 -.058 .618 -.166

창업
효능감

효능1 -.176 -.127 .298 .793 -.004 .040

효능2 -.136 -.154 .369 .746 -.025 .115

효능3 -.056 -.044 .159 .704 -.075 .146

효능4 -.034 -.070 .453 .648 -.098 .166

효능5 .083 -.212 .113 .534 -.358 .146

회복
탄력성

복원1 -.152 -.186 .155 .186 -.315 .417

복원2 -.177 -.139 .192 .283 -.347 .561

복원4 -.155 -.238 .080 .235 -.366 .596

복원5 -.270 -.245 .185 .112 -.003 .720

기업가
정신

정신1 -.270 -.094 .662 .146 -.120 .093

정신2 -.118 .013 .688 .250 -.108 .022

정신3 .158 -.038 .606 .042 -.333 -.223

정신4 -.127 -.054 .737 .294 -.075 .039

정신5 -.199 -.347 .575 .247 .041 .251

정신6 -.132 -.132 .673 .301 -.033 .317

정신9 -.134 -.152 .682 .158 -.082 .276

아이겐 값 4.709 4.417 4.364 3.246 2.985 2.172

분 산(%) 13.454 12.621 12.469 9.274 8.529 6.205

누적분산(%) 13.454 26.075 38.544 47.818 56.347 62.551

4.4.2 타당성분석

타당성 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배리맥스 방식)으로 검증하

였다. 요인 수의 결정기준은 고유치가 1 이상으로 하였고, 요

인 적재치 0.4 이상일 경우에만 분석하였다. 
먼저, 1차 요인분석에서 지속성 결여와 수동성(각각  5개 문

항), 회복탄력성(문항 3, 6), 기업가정신(문항 7, 8)이 요인적재

치가 0.4이하로 제거되었다. 2차 요인분석 결과<표 2>, 요인

의 전체 설명력이 62.551%를 보이며, KMO값이 .888이며, 구

형성 검정통계 값이 3083.862(df=595, p=.000)으로 적합하였다.

4.5 단일응답자 편차 분석

단일응답자편차(single respondent bias)의 문제해결을 위해 

Podsakoff & Organ(1986)이 제시한 Harman의 단일요인검증을 

하였다. 단일요인검증 결과, 총 12개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설명력이 가장 큰 요인은 전체 변량의 12.376%정도만 설명되

었을 뿐 어떤 지배적인 요인도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Bartlett 
검증(유의수준 p < .000)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가 단위행렬이 

아니라는 것이 실증되었으며, KMO측정치(0.867)도 최저기준

치인 0.5를 상회하여 표본이 적합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동일방법 편의가 심각하지 않다고 

하겠다.

4.6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결과<표 3>, 예비창업가들의 기업가정신은 학

습된 무력감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창업효능감 

및 회복탄력성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창업효

능감은 학습된 무력감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회복

탄력성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회복탄

력성과 학습된 무력감 역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3>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1 2 3 4

학습된무력감 1

창업효능감 -.443* 1

회복탄력성 -.663* .527* 1

기업가정신 -.517* .634* .493* 1

평균 1.9987 3.5117 2.9968 3.4750

편차 .4998 .7378 .5216 .7116

* 0.01 수준(양측)

4.7 가설검증

직렬다중 매개효과 검증은 중다중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변

인들 간의 영향력과 다중공정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회복탄

력성과 기업가정신의 직렬다중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Preacher & Hayes(2008)이 제시

한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4.7.1 창업효능감에 대한 학습된 무력감, 회복탄

력성 및 기업가정신의 영향력

다중회귀분석 결과, 다중공선성은 모든 변인들의 VIF가 

1.949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먼저, 창업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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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에 대한 독립변인인 학습된 무력감의 영향력(B=-.654, 
p<.001, 모형 1)은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주었다<표 4>. 따

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매개변인인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형 2의 설명력(R2)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학습된 무

력감(B=.002, n.s)을 제외한 회복탄력성(B=.402, p<.001)과 기

업가정신(B=.513, p<.01)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주었다<표 4>. 따라서 가설 1 역시 지지되었다. 

<표 4> 창업효능감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

모형1(창업효능감) 모형2(창업효능감)

(상수) 4.819(.221) .521(.583)

학습된무력감 -.654(.107)*** .002(.123)

회복탄력성 .402(.116)***

기업가정신 .513(.075)**

R2 .196*** .463***

△R2 - .267***

F 37.127 43.160

* p < .05. ** p < .01, *** p < .001, ( )는 표준화 오류임.

4.7.2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학습된

무력감의 효과

학습된 무력감이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표 5>, 학습된 무력감은 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B=-.692, p<.001)을 주었으며, 기업가정신에도 부

(-)의 영향(B=-.736, p<.001)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 4는 지지

되었다. 

<표 5> 학습된 무력감과 회복탄력성, 기업가정신의 관계

모형1(회복탄력성) 모형2(기업가정신)

(상수) 4.379(.131) 4.945(.204)

학습된무력감 -.692(.063)*** -.736(.099)***

R2 .439*** .267***

F 119.083 55.386

* p < .05. ** p < .01, *** p < .001, ( )는 표준화 오류임.

4.7.3 직렬다중매개효과 검증

다중매개효과 검증은 Preacher & Hayes(2008)가 제안한 절차

로 검증하였다. 먼저, 매개변인이 없는 모형분석으로 학습된 

무력감은 창업효능감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B=-.654, 
p<.001)을 주었다. 그러나 2단계의 매개효과 검증결과(<그림 

1의 b와 c>), 예비창업가들의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의 매

개변인이 동시에 투입된 이후에 학습된 무력감이 창업효능감

에 주는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B=.002, n.s). 또

한 창업효능감의 매개변인인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의 직

접적인 효과는 유의한 결과(B=.366, p<.01)로 나타났다. 따라

서 가설 2 역시 지지되었다.

a) 매개변수 투입 전 

b) 매개변수 투입 후

c) 다중매개 효과

<그림 1> 직렬다중매개검증 결과

<표 6> 부트스트래핑 검증결과

Effect Boot SE BC 95% CI

총 간접효과 -.6555 .1050 -.8601 ~ -.4499

학습된 무력감 → 회복탄력성 →
창업효능감

-.2782 .0899 -.4536 ~ -.0995

학습된 무력감 → 기업가정신 →
창업효능감

-.2476 .0846 -.4272 ~ -.0958

학습된 무력감 → 회복탄력성 →
기업가정신 → 창업효능감

-.1298 .0519 -.2377 ~ -.0335

마지막으로 직렬다중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으로, 
Shrout &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 절차로 검증하

였다.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의 직렬다중매개효과의 유의

성 검증결과, 첫째, 학습된 무력감은 회복탄력성을 거쳐 창업

효능감에 미치는 간접효과(-.2782)는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4536, -.0995)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음(-)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가설 5는 지지되었다. 
둘째, 학습된 무력감이 기업가정신을 거쳐 창업효능감에 미

치는 간접효과(-.2476) 역시 부트스트랩 신뢰구간(-.4272, 
-.0958)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음(-)의 간접효과가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6 역시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습된 무력감은 회복탄력성에서 기업가정신을 

거쳐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특정간접효과(-.1298)의 부트

스트랩 신뢰구간(-.2377, -.0335) 역시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다. 즉, 높은 학습된 무력감은 회복

탄력성을 감소하게 하고, 이는 다시 기업가정신에 더 큰 부

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창업효능감을 감소시키게 된

다. 따라서 가설 7은 지지되었다. 또한 예비창업자들의 회복

탄력성과 기업가정신의 총 간접효과(-.6555)는 부트스트랩 신

뢰구간(-.8601, -.4499)에 0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한 음

(-)의 총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예비창업가의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의 다중매개역할

벤처창업연구 제14권 제6호 (통권66호) 85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예비창업가의 학습된 무력감, 회복탄력성, 기업가

정신 및 창업효능감의 인관관계를 규명하였다. 특히,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의 

다중매개역할을 검증하였다. 
경기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의 대학생 154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창업가의 회복탄력

성은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예비창업가들의 학습된 무력감은 기업가정신과 창업효

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셋째, 예비창업가의 회복탄

력성은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였다. 넷째, 예비창업가의 기업가정신은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

된 무력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

신은 다중 매개역할을 하였다. 즉, 예비창업가들이 지각하는 

높은 학습된 무력감은 대학생들의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

을 거쳐 결국 창업효능감을 감소시킨다. 
연구의 학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

창업가들의 높은 회복탄력성은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을 

강화하였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은 힘든 창업환경을 

견뎌 내고, 새로운 창업기회를 추구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

가정신과 창업효능감을 제고하여 실제 창업성공으로 연계된

다는 것이다. 이는 회복탄력성이 창업성공의 핵심변인이라는 

주장(예: Ayala & Manzano, 2014; Bullough et al., 2014)과 맥

을 같이 한다. 국내외 연구들이 창업과정이나 성공에 미치는 

회복탄력성 등 긍정심리의 효과를 간과하고 있는 현실에서 

창업가들의 도전의식을 제고하고 창업성공의 유인방안으로 

창업가의 긍정심리의 중요성을 실증한 연구결과로 향후 창업 

연구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은 

(예비)창업자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

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예를 들어,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

한 정책으로 창업실패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제

도의 보완이다. 또한 연대보증은 폐지되었으나 법인채무에 

창업가 개인이 보증해야 하는 현실을 파악하여 개인보증에 

대한 점검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창업가들의 회복탄력

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상담, 코칭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

요하다 하겠다.     
둘째, 예비창업가의 높은 학습된 무력감이 창업효능감과 기

업가정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이 자

신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효능감의 자기참조 틀을 형성한다

는 Bandura(1997)의 주장처럼, 대학생들이 기존 창업이나 학

교생활의 경험에서 형성된 학습된 무력감이 창업효능감과 기

업가정신을 억제하는 요인임을 실증한 연구결과라 하겠다. 
사회인지이론에서는 성공경험(mastery experiences)이 효능감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라 주장하면서 성공은 자기효능감을 강화

하나 실패는 자기효능감을 약화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향

후 연구에서는 창업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심리 및 인

지적 변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실무적으

로 대학생들의 학습된 무력감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학습된 무력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비창업가들의 실패경험을 줄이거나 성공경험을 축적하는 

것이다. 먼저, 실패경험을 감소하는 방안으로 국내 대학에서

의 평가제도의 개선을 들 수 있다. 대학생들은 상대평가를 

통한 서열 줄세우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열등의식이나 패배의식에 노출되며, 자신감 결여로 

학업, 취업 및 창업과정을 쉽게 포기하는 경향을 보인다. 상

대평가 방식은 예비창업자 선발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운용된

다. 예를 들어, 각종 창업대회마다 상대평가를 통한 선정이 

일반적이며, 좋은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타 예비창업가에 

비해 현재 수준이 부족하다고 창업아이디어가 선정되지 않고 

실패자로 낙인되어 학습된 무력감을 경험하게 한다. 따라서 

학습된 무력감을 야기할 수 있는 대학교와 창업대회의 상대

평가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창업대회의 평가방식이 상

대평가가 아닌 사업화가 가능한 사업아이디어의 절대평가 도

입이나 사업화가 부족한 창업아이디어에 대한 피드백 및 멘

토링 지원제도 운영 등의 방안 제시가 중요하다. 특히, 창업

대회에 참여한 예비창업가들의 창업아이디어에 대한 피드백 

계획과 이에 대한 예산 배정 및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다. 또

한 예비창업가들의 학습된 무력감을 줄이기 위한 창업교육,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

로 최근 국내 창업지원정책에서 창업실패에 대한 정책지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창업실패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장려

할 수 있는 국내 창업문화 구축과 창업실패자의 재기를 지원

할 수 있는 창업지원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

과 기업가정신의 다중 매개역할을 규명함으로써 예비창업가

들의 창업효능감을 강화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처음으로 실증

하였다. Newman et al.(2019)은 창업효능감이 실제 창업이나 

창업성과로 이어지는 연계고리로 창업의도와 창업자의 감정 

및 정신 상태를 주장하였으나, 창업효능감의 원인(예: 경험, 
교육 및 훈련, 위험추구 등 개인차)이 창업효능감으로 연결되

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이에 본 연

구는 예비창업가들이 지각하는 학습된 무력감이 창업효능감

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의 매개효

과를 실증하였다. 즉, 학습된 무력감은 창업효능감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예비창업가들의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을 거쳐 간접적으로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다중 매개역할에서는 학습된 무력감은 대학생들의 회

복탄력성을 낮추고, 기업가정신을 거쳐 창업효능감을 감소시

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창업가들이 

지각하는 환경변인과 창업성공의 관계에서 창업가의 부정적

인 심리 및 인지적 변인이 미치는 메커니즘에 대한 추가 연

구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입안자와 대학의 실무자들은 학습

된 무력감과 창업효능감의 블랙박스를 이해하여 창업실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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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등으로 인한 학습된 무력감이 창업효능감에 주는 부정

적인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창업 멘토 및 코칭 제도의 보

완이 필요하다. 특히, 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대학생들의 

심리적 기제를 강화하기 위한 학습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창업을 하면 패가망신”이 아니라 창업과정에서 습득했

던 창업가들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경험과 지식이 사회적 자

산(Eggers & Song, 2015)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창업에 대

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횡단연구를 실시한 바, 추후

에는 종단연구를 통해 학습된 무력감, 회복탄력성 및 기업가

정신이 창업효능감으로 정착 또는 연계되는 과정을 살펴봄으

로써, 창업효능감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시사점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금번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일반적인 학습된 무력감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효과

를 규명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창업실

패로 인한 ‘창업무력감’의 개념이나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

하며, 국내 창업환경에서 창업무력감을 야기하는 원인을 탐

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창업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의 측정도

구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연구에서는 

Luthans et al.(2007)의 일반적 회복탄력성의 측정도구를 활용

하였다. 특히, 최근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의 다차원 척도의 

필요성이 제기(예: Ayala & Manzano, 2014)되는 바, 향후 연

구에서는 국내 창업환경에 적합한 측정도구의 개발이나 해외 

선행연구(예: Connor & Davidson, 2003)에서 사용한 다차원 

측정도구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대

상이 LINC+ 사업과 창업선도대학 등을 실시하고 있는 한 개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일반화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단위로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연

구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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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ulti-path Mediated Effect of Resilie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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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multi-path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and entrepreneur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ed 
helplessness an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SE). 

Research sample consisted of 154 university students in Gyeonggi-Do.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learned 
helplessness showed a negative effects on entrepreneurship and ESE. Second, resilience showed a positive effects on entrepreneurship and 
ESE.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was significa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ed helplessness and ESE. Fourth, 
entrepreneurship turned out to mediat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ed helplessness and ESE. Finally, resilience and entrepreneurship 
had shown multi-path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ed helplessness and ESE (learned helplessness→resilience→
entrepreneurship→ESE). 

In particular, this study conclude with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and practica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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